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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래10호

가운데 하나로

천상계와 인간

계의 스승이라는 뜻. 4. 삼독. 탐내

고화내고어리석은마음. 6. <금광

명경(�光明經)>을 강설하며 기도

하는호국법회.(�經法席) 8. 생전에

미리 7*7일의 불사를 닦고 사후의

명복을빌어조립한탑.(逆手塔) 10.

경론(經論)의 주석에 있어서, 정통

한 해석 이외에 인용할 수 있는 방

계적(傍系的) 해석을말함. (容有釋) 

12. 이조말 범해스님이 저술한

서적으로 역대의 유명한 승려들의

행적을기록한책.(東師�傳)

지난 해에 일어난 살인 사건의 유력

한 용의자가 최근 붙잡혔다. 그 사람들

이 자백했다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위와 불륜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어느 장모가 납치와 살해를 지시했다고

한다. 선재는 불륜이 의심된다고 사람

을 해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피해자와

사위의 관계가 이종사촌이라는 사실에,

또 장모가 살해를 지시한 사람이 그 조

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의심의 고

리가 여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셈

이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 경전의 <까말

라숫타>에서“의심이란 의심스러운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소문이

나 전래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성전

(聖典)의 권위든 단순한 논리나 추론이

든 그에 끌려 다니지 말라. 그럴 듯한

겉모습이나 공허한 논리의 기쁨에도

현혹되지 말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

니라.”며 잘못된 판단의 위험성을 경

고하셨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생각을 따르

는 것인 만큼 이제 의심은 마음으로 그

치지 않는다. 선재가 보기에 잘못된 생

각이 빚어내는 위험을 가장 실감나게

설명하는것은노끈과뱀의비유이다. 

<섭대승론>에는 유명한 뱀, 노끈, 삼

의 비유가 나온다. 어두운 밤에 길가의

노끈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놀랐지만 자

세히 보니 노끈인 줄 알아서 안심하고,

다시 생각하니 사실 노끈이란 것도 실

체가 아니라 그 자체는 삼[麻]이라고

안다는 내용이다. 뱀으로 잘못 아는 것

을 유식학에서는‘변계소집성(遍計所

執性)’의 비유로 들고 있다. 번뇌나 망

상때문에잘못보았다는뜻이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들은 노끈을 뱀으

로 잘못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뱀을 죽

여버린 꼴이다. 뱀인 줄 알고 휘두른 칼

에 노끈이 떨어진 경우라면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내뱉는 안도의 한

숨뿐이겠지만, 불륜이라는 의심덩어리

에 사로잡힌 오늘 이 땅의 중생이 휘두

른 공기총에 떨어진 것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미래이고 가족의 붕괴이며,

남의생명을앗아간업보뿐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연학실)

2. 인연의도리, 연기와같은뜻. 3. 진리에대

한 무지 또는 마음이 어두워서 일체의 도리에

통하는 지혜가 없는 모습. (愚癡) 5. 공(空)과 유

(有)에 치우치는 편공편유(偏空偏有)와는 달리

공(空)에도유(有)에도치우치지않는것을말함.

(眞空妙有) 6. 금강저(金剛杵)를손에쥐고불법을지키는

신. 7. 불상을모시는돌로만든감실(龕室). 9. 가사를입는

것.(�袈裟) 10. 미륵보살의 상을 안치하고 있는 당(堂)으

로미륵전이라고도함. 11. 경주토함산에위치하고있으

며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로 불

국사와더불어우리나라최고의문화재로손꼽히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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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은 주∙객의 상대성”
< 출전 : 상응부경전 14.2 >

(제16화)

우보야

잠깐만~

왜요!
......

3명의장님이처음으로

코끼리를만났단다.
잠깐실례좀하마.

널자세히알고싶거든.

웃기지마

내가맞아.

재밌지?

코끼리의다리처럼

큰스님의전부가

아닐수가있다는거지.

흥!소용없어요.

머리에난

이혹좀봐요!

그러니까우보가

알고있는

큰스님의모습은….

무슨소리

기둥이야!

반갑다

코끼리야.

가로

< 417호「교리퍼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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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과 살인

“소문에 끌려 다니지 말라”

오호커다란

소방호스

같구나.

장님들은

자신이새로

알게된코끼리에

대해서토론을했어….

무슨소리야

소방호스처럼

생겼다구.

툭하면

꿀밤이나

때리고말야.

내가좀

심했나….
허허허허이번엔

오래갈것
같은데요.

둘다틀렸어!

코끼리는

기둥같다구.

코끼리는

엄청큰

부채처럼

생겼어.

음... 부채

모양이구나.

꼭

기둥

같아~

“비구들이여갖가지다른세계가있기때문에

갖가지의접촉이생기는것이니….”

주문전화 (02)732-1520마 하 몰불교문화상품전문쇼핑몰

http://www.mahamall.co.kr

온 누리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소서 사월초파일 연등,행사용품은

마하몰에서 주문하세요!!

팔모조립등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만 월 등

● 공공단단등등(大) :: 지름 23cm
● 11BBooxx : 18개

● 공공단단등등 (中) :: 지름 18cm
● 11BBooxx : 30개

● 공공단단등등 (小) :: 지름 15cm
● 11BBooxx : 60개

● 크크기기 :: 26cm × 26cm  ● 11BBooxx : 100개

● 색색상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 크크기기 :: 26cm × 26cm  ● 11BBooxx : 60개(색상별 20개)

● 색색상상 : 핑크, 오렌지, 연두

색색상상 :: 황금, 진분홍, 연분홍, 빨강, 영가(흰색)크크 기기 :: 32cm× 32cm / 11BBooxx :: 100개

육 각 등

종 등

크크기기 :: 40cm × 27cm  / 11BBooxx : 15개

주름등 보관상태


